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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암 발생의 추이 분석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대사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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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 갑상선 암의 발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갑상선 암 발생의 시간적인 추이를 살펴보고, 갑상선 암의 

발생률 증가의 원인을 유출하고자 하였다. 방법 : 서울아산병원에서 1995년부터 2006년까지 갑상선 암으로 첫번째 수술을 받은 

4,646명을 수술 년도 별로 병리 조직형, 원발 종양 크기, 성별, 그리고 연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과 : 지난 12년 동안 갑상선 

암으로 수술적으로 치료받은 예는 1995년에 91예에서 2006년에는 960예로 10.5배 증가하였다. 조직학적 분류에서 보면 갑상선 유두

암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지난 12년 동안 79.1%에서 94.5%까지 증가하였다. 갑상선 유두암에서 원발 종양 크기에 따라서 볼 때 

1cm 이하의 갑상선 유두암 (갑상선 미세 유두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14%에서 56%까지 증가하였다. 1 cm 보다 크고 2 cm 보다 

작은 갑상선 유두암이 차지하는 비율은 31%에서 41%로 비슷하였던 반면에 2 cm 보다 크고 4 cm보다 작은 갑상선 유두암이 차지

하는 비율은 51%에서 11%로 감소하였다. 갑상선 암은 여성이 남성 보다 3.7배 많았다. 갑상선 유두암은 특히 여성에서 40대에 가장 

흔하였다. 결론 : 갑상선 암의 발생률 증가는 주로 1 cm 이하인 갑상선 유두암의 발생률 증가가 주된 원인이다. 이러한 경향은 갑상

선 암의 발생률 증가가 실제적인 갑상선 암 발생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 보단 임상적인 진료의 발전에 의하여 잠재되어 있던 

갑상선 암의 진단의 증가에 의한 것이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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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폐경기 한국인 여성에서 체성분과 골대사 질환 빈도와의 연관성 

성균관 의대 강북삼성병원 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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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저체중은 오랫동안 골다공증의 위험 인자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비만과 골다공증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

서, 체중의 구성인 근육, 체지방 중 골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건강 

검진을 받은 한국인 성인 여성에서 체성분과 골대사 질환 빈도간의 상관성을 보고자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성균관 

의대 강북삼성병원 종합 검진 센터에서 2005년에 검진을 시행 받은 대상 중 요추 골밀도를 시행 받은 1737명의 여성 (평균 연령 

50.9세)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대상에서 InBody를 이용한 체성분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체지방율, 근육량, 체지방량, 복부비만율 

등을 측정하였다. 골대사 질환은 정상, 골감소증, 골다공증으로 분류하였으며, 폐경 여부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한국인의 평균 폐경 

연령인 50세를 기준으로 두 군으로 나누어 분석을 하였다. 결과 : 전체 환자에서의 정상 골밀도를 가진 대상은 52.8% (917명), 골감

소증 34.7% (603명), 골다공증은 12.5% (217명)였으며, 50세 이하군 (n=750)에서의 골다공증 환자의 비율은 1.1%, 50세 이상군 

(n=987) 에서의 골다공증 환자의 비율은 21.2%였다. 정상에서 골다공증 군으로 갈수록 연령은 높아졌고, 신장, 체중은 감소하였다 

(p<0.05). 정상에서 골다공증 군으로 갈수록 근육량은 감소하였고, 체지방율과 복부지방율은 증가하였으며, 이는 연령과 체중을 보

정한 후에도 의미가 있었다 (p<0.01). 50세 이하 군에서도 근육량은 정상에서 골다공증 군으로 갈수록 감소했으며 연령과 체중을 

보정한 후에도 의미가 있었으나 (p<0.01), 체지방율과 복부지방율은 군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0세 이상 군에서는 

근육량이 정상에서 골다공증 군으로 갈수록 감소하였고, 연령과 체중을 보정한 후에도 의미가 있었으며 (p<0.01), 체지방량도 정상

에서 골다공증 군으로 갈수록 감소하였고 연령과 체중을 보정한 후에도 의미가 있었다 (p=0.003). 복부지방율은 정상에서 골다공증 

군으로 갈수록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 (p=0.003). 결론 : 한국인 성인 여성에서 골다공증이 있을수록 근육량이 감소하여, 근육량이 

골량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50세 이상에서는 근육량 뿐 아니라 체지방량도 골다공증 군에서 감소하여, 

골량 유지에 근육과 지방이 함께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